
정유, 원유 수입관세 인하주장 무산
출혈경쟁 불가피해 수익성 악화 우려 … 석유 수입기업은 대대적 환영

정유기업들이 석유 수입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이유로 산자부, 재경부 등 해당 정부부처를 통해 꾸준히 요구했

던 원유관세 인하 문제가 수포로 돌아가면서 비상이 걸렸다.

SK, LG-Caltex정유 등 정유기업들과 석유협회는 그동안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때 부과되는 관세 차(원유 5%,

제품 7%)가 2%p 밖에 되지 않아 석유산업의 소비지정제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경쟁력 측면에서도 불이익을

초래하는 독소조항이라며 관세 차등 폭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특히, 현행 원유도입 관세 5%는 미국·유럽·중국·일본 등이 무세 혹은 1% 내외의 저율을 부과하는 것에 비

해 지나치게 높고 국내 다른 업종의 원재료에 부과되는 관세와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관세를 무세 내지는 1%

이하로 낮춰줄 것을 주장해 왔다.

정유기업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경부는 세수확보에 걸림돌이라는 일관된 주장을 되풀이해 오다 2003

년 관세율 조정 및 품목을 결정하는 관세심의위원회에서 원유 할당관세 조정문제가 논의 대상에서조차 제외돼 1

년여 이상을 끌어온 원유 관세 인하문제는 아무런 소득 없이 결론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정유기업들은 석유 수입기업들의 저가를 무기로 한 시장공략과 시장잠식을 억제키 위한 출혈경쟁이

불가피해 정유기업들의 수익성 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유기업들은 현행 2%p에 불과한 원유와 제품 간의 관세 차이로는 원재료를 수입해 가공해 판매하는 정유기업

과 완제품 수입을 통해 시장을 공략하는 석유 수입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이 상식적으로도 가능하겠느냐며 세수 확

보 우선이라는 정부 당국의 행정편의주의 발상에 발목 잡혀 정유기업들은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반면, 수입기업

들의 무차별적인 저가공세가 가속화돼 유통질서의 혼란 가중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석유 수급 안정성에도 적지 않

은 취약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이다.

반면, 석유 수입기업들은 정부의 방침에 즉각 환영을 표하고 관세 차등 폭이 정유기업들의 주장대로 확대됐다면

대부분의 수입기업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을 것이라며, 시장경쟁 여건이 유지된 만큼 정유기업들과의 경쟁

효과가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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